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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 세계기자대회> 개최를 축하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특별히 온라인으로 인사드립니다. 

8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세계기자대회>는 ‘민간외교의 대표적 

모범사례’ 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내실있게 행사를 준비해오신 한국기자협회 김동훈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세계기자대회>는 ‘가짜뉴스(Fake news)’, ‘코로나19’, ‘한국전쟁 70주년’ 세 가지 주제로 언론의 미래를 

모색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세계는 전에 없던 감염병의 창궐과 경제불황의 늪에 빠져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는 ‘가짜뉴스’와도 씨름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핀셋 규제’가 요구되는 분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그러한 관점에서 ‘코로나 가짜뉴스’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가짜뉴스’는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인만큼, ‘정보전염병(Infodemic)’ 방지를 위해 ‘가짜뉴스 방역’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의 유명한 저널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코로나 가짜뉴스로 전 세계 800여 명이 사망했고, 5,800여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거짓정보’가 목숨까지도 앗아갈 수 있다는 경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반증해주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귀중한 자리에 함께 

해주신 전 세계 언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세계 언론인 여러분, 

올해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20년 전 ‘6·15 공동선언’으로, 그리고 2년 전에는 ‘4.27 판문점 선언’으로, 남과 북이 뜨겁게 손을 맞잡았지만, 

최근에는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야말로 남과 북이 추구해야 할 숭고한 목표이며, 반드시 성취해야 할 과제라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남과 북이 ‘운명공동체’를 넘어, ’생명공동체‘ 라는 사실을 확인해가고 있습니다. 

‘생명과 평화의 한반도’를 향한 대한민국의 담대한 여정에 변함없는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모두가 뉴스를 생산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역설적으로 

저널리즘의 가치는 더욱 빛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대회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언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새로운 연대를 도모하는 지혜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국무총리 정세균

가짜뉴스가 넘치는 정보전염(infodemic)의 시대, 
빛나는 저널리즘의 가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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